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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수많은 문명의 이기

를 누리는 동시에 도덕의 해체, 정신적 가치와 유산 등에 대한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자본주의에 기초한 무한경쟁은 사회의 지

운영과 유지의 측면에서는 크게 지킴이로 불리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민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킴이의 헌신과 봉사, 경제적

인 안정성을 담보하는 후원금과 후원물품, 아이에서부터 동네 어르신에 

이르는 지역민의 참여가 운영과 유지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또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성, 자율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다섯째, 은

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동교육과 보육, 소외

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소규모 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과 인력지원 

등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 즉, 협동과 공생

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지역의 공동체 형성의 주요한 

요소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협동과 공생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주요어: 지역성, 공동체,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참여,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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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인 논리가 되었으며 물질과 부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나아가 물질만능주의와 성장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환경오염과 파괴

는 일상이 되었으며, 생명경시는 만연해져 가고 있고 또한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공동체성은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 특히, 산업

화 이후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는 공동체와 공동체성이 침식되고 소

실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산업화로 인해 농촌인구는 급격히 감소했

으며 동시에 고령화현상이 심화되었다. 또한 절대농가 인구의 감소로 인

해 주거지 및 농경지가 방치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농촌 환경의 황폐

화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도시는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급격한 인구 

유입 및 증가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곧바로 도시과밀화현상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도시민들의 주거환경의 불안정성과 단절성으로 연

결되었다. 더욱이 1997년 외환위기의 결과로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앉

고 살아가는 도시민들이 증가함으로써 이와 같은 불안정성이 한국사회에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에 공동체와 공동체성의 상실과 파괴, 나아가 자본의 폭력

성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보완책이나 대안으로서 공동체의 복원, 협동, 

공생, 나눔 등이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 사회적 화두로 등장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공동체 및 공동체성의 상실과 파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성의 함양이 

절실한 실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치들은 과

거 품앗이, 두레, 향약, 새마을운동에서부터 최근에 전국적으로 유행하

고 있는 마을공동체만들기 등 시대에 따라 외형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공동체의 가치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김형호 외 2013, 

2). 즉, 이와 같은 가치들은 창조되거나 새롭게 고안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삶 가운데 존재했던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며,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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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래된 사고의 재발견(new ages for old thinking)이라 할 수 있다(Hirst 

1994, 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위기에 직면한 한국사회의 대안으로

서 지역의 도서관 사례 분석을 통해 공동체성 회복 및 재발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지역의 도서관이 공동체 형성이나 회복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가지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동체성 형성과 복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지역 도서관의 의미와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 사례로서 서울 금천구 시흥5동에 위치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지역의 도서관과 공동체 형성을 주제로 하는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

법을 연구의 주요한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방법

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문헌적 연구로서 지역의 도서관 및 공동체의 개

념과 의미, 또한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존의 각종 학

술저널, 정책보고서, 논문, 단행본, 신문, 잡지 등 국내외 다양한 문헌 

및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과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은 지역이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

구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스

프레들리(Spradley 2009)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방법은 연구하려는 지역이

나 집단의 한 구성원이 되어 직접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하거나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동기 또는 의도와 같은 개인적 ․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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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직

접 방문이나 면접을 통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조사를 통해 지역현황과 

특징,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기간은 2013년 

5월부터 9월이며 수시 방문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역과 마을에 대한 이해

를 높이기 위해 지역탐방을 실시하였다.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사

례인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여 심층인터뷰 및 참여관찰조사를 

실시하였다. 단순 참여관찰을 넘어 평일의 책 읽어주기, 주말에 진행되

는 빛 그림 공연, 청소년 동아리 모임, 벼룩시장 및 문화행사 등의 참여

를 통해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이론적 논의로서 선행연구

들을 검토해 보고 연구의 분석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본 연

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인 서울 금천구의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사례가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자한다. 또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개요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출한 분석수준을 중심으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이 지역의 공동체로

서 지니고 있는 특성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4절에서는 결

론 및 함의로서 본 연구를 간략히 요약하고,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이 지

니는 함의를 도출하고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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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검토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삶

의 터전을 기준으로 작은 단위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규모 도서관

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양영균 2012; 이미영 2013). 이와 같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과 맥락은 지역의 도서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과 공공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등 그 규모 면에서도 유사성을 보인다. 더욱이 

작은도서관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인 지역의 도서관 및 공동체 

등과 상당한 밀접성을 가진다. 이는 지역에서 운영되는 도서관의 한 형

태가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이 지니는 의미와 지역적 맥락 

차원에서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작은도서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

는 것은 중요하다. 

우선 작은도서관에 관한 연구가 여타의 연구에 비해 미진한 상태였

으며, 동시에 일부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

어 작은도서관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운

영되어온 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조명, 공동체 차원의 작은도서관 설립 요

구 증가, 정부차원의 법적 ․ 제도적 지원의 노력에 기인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에 대한 연구는 <표 1>과 같이 크게 작은도서

관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운동에 관한 

연구, 작은도서관과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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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구자(연도)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운영실태 및 
운영모델 연구

고은정(2013), 전미영(2013), 조미아 ․ 변현주 ․
김보일(2013), 정기원(2012), 조윤희(2012), 
조미아 ․ 변현주 ․ 김보일(2012), 김미선(2011), 
김미선(2010), 박송이(2010), 유양근 ․ 박송이
(2010), 나영희(2008), 이용재 외(2007), 
최준화(2007) 

활
성
화

기부금 노동조 ․ 박경숙(2013), 박경숙(2012)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양병훈(2012, 2011) 

법적 ․ 제도적 
차원

윤소영(2012), 문화체육관광부(2012a, 2012b),
이승원(2011)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김선희 ․ 현희정 ․ 노경주 ․ 이승주 ․ 김혜진(2013), 
윤명희(2011a, 2011b), 윤명희 ․이영옥 ․ 심승희 ․
황수경 ․ 정종모(2011), 최은주(2009), 최영지
(2008), 이재희(2008, 2006)

지역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운동

박미라(2012), 지희숙 ․ 양병찬(2011), 이용재
(2009), 김소희(2008), 김영석(2008, 2003), 
양재한(2008), 최진욱(2008), 서석범(1996), 
조순환(1995), 정정식(1993), 서울시도서관
연구회(1993)

작은도서관과 지역공동체 양영균(2012), 윤은미(2008)

<표 1> 작은도서관에 관한 선행연구

<표 1>에 나타나듯이 작은도서관에 관한 전체 연구 중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도서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운영모델 제안 등에 관한 이론적인 연

구가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한편,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측면에서 기부금

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이나 작은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를 통한 활성화 방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주도 혹은 지원의 



지역의 도서관과 공동체 형성   99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방안들에 관한 분석도 존재

한다. 또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기존에 존재

하는 공공도서관에 의한 지원이나 협력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들

도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활성화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가 다소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설립 초기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

부의 지원을 받는 등 제도적인 차원의 노력은 중요하며 의미 있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주도의 지원이

나 공공도서관에 의한 일방적인 지원시스템은 작은도서관 본연의 기능과 

외연을 확장하는 데 많은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작은도서관은 지

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 의한 자율적인 운영과 재정적 ․ 물질적 자립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유지와 운영의 원리를 축척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운동은 방향성 전환의 시

기를 맞게 되며, 그 한 축으로서 지역운동이 전개된다. 특히, 생활운동이

나 공동체 회복,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후 공동체 운동 등으로 

활동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게 된다(김형호 외 2013, 15). ‘작은도서관운

동’ 역시 지역운동 및 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선행연구들

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개된 작은도서관운동의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것이 지역에서 지니는 의미 예컨대, 작은도서관운

동이 풀뿌리 주민자치의 차원이나 지역사회 봉사, 지역사회협력 방안으

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적 성격과 평생교육적 의미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은도서관운동은 운동차원을 넘

어 그것이 일상적인 삶의 차원으로까지 연결성을 강하게 가지지 못한다

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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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도 나타나듯이 운영자, 운영재원 등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립성, 

그리고 지역 내 인적 ․ 물적 자원에 의한 자율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셋째, 본 연구의 주제와 상관관계가 높은 연구로서 ‘작은도서관과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들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양영균(2012)의 연구는 도시공

동체 형성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구이동에 의한 급격한 인구성장을 경험한 용인시는 지역

공동체 형성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가운데 작은도서

관이 도시 지역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용인

시에 위치한 6곳의 작은도서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시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긴밀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계기를 작은도서관이 제공하

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작은도서관을 매개로 맺어지는 인간

관계는 거미줄 모양에 가까운 연결망(network)을 형성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원봉사자, 도서관 이용자, 지

역주민이 연결망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윤은미(2008)의 

연구는 커뮤니티 개념으로서 작은도서관이 갖는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을 지역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혹은 서비스 

포인터로 바라보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향유의 공간이며, 문화 사랑방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크게 독서증진의 

장(場)과 문화공동체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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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

학계에서는 공동체나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를 상당히 진척시킨 

상태이며, 많은 연구결과들과 함의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

상적으로도 대안 공동체 모델을 고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양한 대안 

공동체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힐러리(Hillery 1955)에 의하면 “공동체(community)란 일정한 지리

적 영역 내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연대를 가지고 사

회적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구성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1)
 이러한 공동

체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지리적 

영역(geographic area)은 사회적 활동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장소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상황조건이 되기도 한다. 둘째, 사

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은 인간관계의 네트워크와 조직을 의미하

며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이며 잠정적인 구조를 의미한다. 셋

째, 공통의 유대(common ties)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 상
징적 ․ 문화적 현상을 지칭하는데, 대표적으로 구성원 간의 일체감과 협동

정신이 여기에 속한다(김남선 ․ 김만희 2000; 박종관 2012; 윤소영 2010). 

힐러리는 공동체의 세 가지 구성요소 중 지리적 영역을 가장 중요한 요소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동체의 지리적 근접성이나 중요

도가 전통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을 발견하였으며 지리적 영

역의 중요성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유대를 더 강조하는 입장

을 보이고 있으며(박종관 2012, 185), 이로 인해 ‘지리적 영역’의 요소를 

1) 공동체의 개념과 용어사용은 학문의 영역과 사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힐러리는 공동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공동체 개념이 94가

지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공동체 개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G. 

A. Hillery(195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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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space)’의 개념으로 확장시켰다(윤소영 2010, 3). 또한 버나드(Bernard 

1973)도 지역적 혹은 지리적 영역이나 특성보다는 개인적 친밀감, 사회

적 응집력, 정신적인 관여, 연속성 그리고 감정적인 깊이 등이 공동체의 

구성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매키버(MacIver 1921; MacIver and Page 1949)는 공동체를 인

간의 공동생활이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공동생활권(area of 

common life)으로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가족과 개

인의 집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공동체는 지역성(locality)

과 공동체의식(community sentiment)을 토대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지역성이란 사회적 유사성, 공통된 관습, 공동 소속감, 공통된 

규범, 언어, 풍속, 예의 등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체의식이란 동료의식

(we-feeling), 역할의식(role feeling), 의존의식(dependent feeling) 등을 의미

한다(MacIver 1921, 3).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공동체 혹은 지역사회의 개념은 크게 지리적 

접근성,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 유대감을 주요한 요소로 설명하고 있으

며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유형분류가 가능

해진다(한장희 ․ 고영희 2013). 공동체 개념에서 제시한 공동체 구성요소

인 공간 및 공동의 목적에 따라 정주공동체, 지역공동체, 관심공동체 등

으로 분류할 수 있다(오혁진 2006; 조명래 2003). 정주공동체(혹은 근린

공동체)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같은 지역

에 살고 있다는 연대감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이며, 대표적인 형태는 마

을이 있으며 농촌사회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지역공동체란 지역의 공유

에 의한 연대감과 공동의 목표, 가치의 공유를 통해 연대감을 갖고 있는 

공동체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지역공동체는 전통적 공

동체가 상정하고 있는 생활의 모든 영역을 공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



지역의 도서관과 공동체 형성   103

연발생적 공동체의 성격과 대비되는 ‘계획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는 분류기준에 따라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

는데, 대표적으로 주거공동체, 경제공동체, 환경공동체, 문화공동체, 자

치공동체로 나뉜다. 한편 관심공동체란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

고 공동의 유대감, 공동의 목적의식을 기본요소로 하는 공동체(오혁진 

2006)로 관심결사체로 불린다. 관심공동체의 유형으로는 공동의 목적이

나 관심사를 가지고 오프라인의 특정 공간(space)을 기반으로 형성된 공

동체와 가상공간상의 사이버공동체로 분류하기도 한다. 

오늘날 공동체의 관심영역의 범위는 다차원으로 분화되고 있어 지

역공동체와 주제 유형 간의 영역이 중첩되거나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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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의 행위가 발생하는 공간이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전통적 공동체가 지리적 영역을 중요시했다면, 현재의 지역공동

체 범위는 지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 있

다. 이는 지역에서 생활하지만 지역의 이슈가 지역을 넘어선 영역과 연

결되기도 하며, 동시에 외부적 이슈나 문제가 지역의 직접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공동체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듯이 지역에는 개인과 개인이 모여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간에 발생하

는 상호작용은 필연적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행위자 간의 갈등과 협

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즉, 지역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운영 및 유지 원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조직의 특성을 지닌다. 

넷째, 개인은 삶을 통해 개별적 역사를 가지게 되며, 그 역사는 곧 개인

의 특성이 된다. 이러한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개별적 특성의 집합인 

동시에 집단으로서의 독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따라서 공동체를 관찰하

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배경이나 지역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한데, 이는 지역을 이해함에 있어 큰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활동은 갈등과 협력을 만들어내

며 이러한 과정 가운데 동질성을 느끼게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신뢰(trust)와 규범(norm)이 형성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지

역 내에서 협동생활을 가능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공동체의 구성요소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기준은 

앞서 논의된 다섯 가지 공동체 구성요소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

하였다. 즉, 참여자(지역주민), 공간(지역적 공간), 운영과 유지(사회조직), 

지역적 배경(지역문화), 협동과 공생(공동체의식과 협동생활)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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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분석: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1) 왜‘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인가?

지역에서의 삶이란 나의 일이 이웃의 일이며, 이웃의 일이 나의 일

이 되기도 한다. 나아가 나와 이웃의 일이 지역공동체의 이슈이자 공동

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이는 개인의 삶과 이슈가 지역공동체의 운영원

리 혹은 이슈들과 상당한 밀접성과 상호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의 삶이 곧 공동체의 삶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함께 책을 읽어나간다는 것은 단순

히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와 이슈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나아가 문제해결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즉,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공동체 

및 공동체성의 파괴 현상에 대해 지역의 도서관은 개별 인간에 대한 존재

와 의미, 그리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도서관에서 형성되는 토론과 독서, 담론들은 개인의 삶

과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나 이슈들과 함께 하나의 지평

선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서모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즉, 독서라는 행위가 나의 삶과 연결되고, 나아가 이웃, 공동체와 연결된

다는 점에서 지역의 도서관은 기존의 독서모임이나 공동체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한 의미에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찰과 분석은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례분석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우선, ‘은행

나무어린이도서관’은 마을공동체 혹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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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지되고 있는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

관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단순히 공간과 도서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공간이자 일상적인 삶

의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더욱이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의 자립성과 자율성의 차원에서는 여타의 도서관들과는 확연히 다

른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례개요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서울시 금천구 탑골로 5길 13번지(시흥5동 

220-63)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 9월 8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12년간 

운영되어 오고 있다. 전체 시설 규모는 약 20평 면적에 큰 방 1개와 2개

의 작은 방으로 되어 있다. 소장 자료로는 어린이 및 일반 도서 10,000여 

권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책 문화 잔치를 비롯해 독서교실, 

빛 그림 공연, 찾아가는 도서관, 어린이를 위한 영화와 애니메이션 상영 

등이 있다. 도서관 이용시간은 평일(화~목)과 주말(토, 일)에는 오후 1시

에서 오후 6시까지이나 금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도서

관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국경일, 정부가 특별히 지정한 공휴일,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도서관장이 지정한 날은 임시휴관을 한다. <표 2>

는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연구회 지역모임이었던 금천동

화읽는어른모임 ‘함박웃음’에 의해 시작되었다. 2002년 9월 8일 지속적

인 독서환경과 정보로부터 소외된 계층에게 도서정보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흥5동 은행나무 근처에 어린이도서관을 개

관하였다. 당시 금천동화읽는어른모임 ‘함박웃음’에서 활동하던 회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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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사항

위치 서울시 금천구 탑골로 5길 13번지(시흥5동 220-63)

개관일 2002년 9월 8일

시설규모 약 20평, 방 3개

소장자료 도서 10,000여 권

회원 정회원, 후원회원, 지역회원, 자원봉사자(지킴이)

도서대출/반납
회원증 지참, 1회에 5권씩 대출 가능, 대여기간 14일
(전화로 1주 연장 가능) 

주요사업
도서 대출, 책 놀이터, 책 읽어주기, 빛그림 공연, 언니랑 떠나는 영어
여행, 와글와글 쑥쑥 책 놀이터, 책 읽는 어른 함박웃음(동아리), 청소
년모임(동아리), 찾아가는 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등

이용시간
-화요일~일요일: 오후 1시~6시
-금요일: 오전 11시~6시(단체이용 가능)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한 날에는 휴관

*출처: 시미선(2013)

<표 2>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현황

여 명이 30~300만 원에 이르는 출자금을 모아서 월세 40만 원의 24평 

공간을 마련하였고, 회원들은 월 2만 원의 회비를 내면서 운영비를 마련

하였다. 2010년 27평 규모의 도서관으로 이전을 하였으며, 현재 지역회

원이 900가족을 넘어섰고 장서는 만 권 정도를 소장하고 있다. 회원은 정

회원, 후원회원, 지역회원, 자원봉사자로 구분되어 있다. 주 6일, 오후 1

시~6시까지 개관하고 금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문을 열어서 지역의 단체

나 유치원, 놀이방 등의 단체견학을 받고 있다.

2007년에는 자원봉사캠프 화합상(금천구청), 청소년푸른성장대상

(국가청소년위원회), 2008년에는 제13회 여성주간기념 표창패를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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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내용

2002년
도서관 장소를 마련하고 도서관 개관
도서관 운영규정 마련. 동아리 활동 시작

2003년
관외 대출. 도서관 건물 재건축을 통보 이전을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
권장도서 코너 마련, 빛그림 공연 시작, 수서모임 시작

2004년
도서관이 현재 장소로 이전
운영위원회 정비, 정기수서, 정기월례강연회, 청소년지킴이봉사활동 시작
단계별 독서카드 실시. 자연동아리, 역사동아리 활동

2005년 자원봉사캠프 지정. 청소년자원봉사수칙 공고, 청소년자원봉사교육 시작

2006년 청소년 강연회 및 문학 특강 시작

2007년

5월 어린이날 행사. 9월 책 문화잔치. 방학 독서교실 
월례강연회, 빛그림 공연, 날마다 책 읽어주기를 꾸준히 진행
소장도서 10,000권, 지역회원 2,000명, 평생회원 32명, 지킴이 50명
청소년푸른성장 대상, 자원봉사캠프 화합상

 2008년 지역 단체들과 함께 하는 5월 어린이날 행사
자원봉사캠프 화합상

2009년 
찾아가는 도서관(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정 등) 시작
독산초교 책읽어주기 강사파견. 꿈 프로젝트(진로체험프로그램) 시작

2010년 

동화읽는어른모임‘함박웃음’과 통합
금천교육발전10대과제 선정‘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킴이교육에
대한 연구’, 장애인 단체 볕바라기 책놀이터 시작. 학부모 진로교육 연6
회 진행
작은도서관이 함께 하는 10월 책잔치(7개 작은도서관 참여) 
미얀마어린이도서관 건립 후원. 예비중학생을 위한 진로캠프, 
독산초교, 가산정보도서관 책읽어주기 강사 파견
금천구민상, 자원봉사상

2011년
화요일에는 우리동화, 수요일은 그림책, 목요일에는 외국동화를 
매주 1회 만나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 가짐. 그 외에도 자원활동, 
찾아가는 도서관, 알리미, 책소리 등의 활동

*출처: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eunhaengchildlib) 및 홈

페이지(http://eunhaengnamu.org/home.htm)의 내용을 재구성

<표 3>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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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금천구민상, 자원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최경미 2011). <표 3>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주요연혁을 정리한 것

이다.

2013년 현재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주요 프로그램은 <표 4>에 나

와 있듯이 크게 4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평일 및 토요일 프로

그램, 동아리모임, 찾아가는 도서관이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표 2>에 

나와 있는 도서관 이용시간에는 동네 어린이 및 청소년, 주민들 누구나 

도서관에 소장된 책을 읽거나 개인이 지참한 도서를 읽을 수 있다.

평일에는 크게 2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책 놀이터’와 

‘책 읽어주기’다. 책 놀이터는 지역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기타 어린

이 단체들에게 공간과 도서를 제공하여 책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프

로그램이며, 한 달에 2번 금요일에 진행하고 있다. 책 읽어주기 프로그

램은 평일 오후 4시부터 저연령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

는 프로그램이다.

주말프로그램으로는 빛의 영상으로 그림책을 보는 시간인 ‘빛그림 

공연’이 어린 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또한 영어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그림책을 읽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언니랑 떠나는 영어여행’을 한 

달에 2번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동네 아이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책읽기, 놀기, 만들기, 전래놀이 등

을 할 수 있는 ‘와글와글 쑥쑥 책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평일 및 주말 프로그램과 더불어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책 읽는 어른 함박웃음’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10시~12

시까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책 읽어주기 자원봉사 활

동과 동아리 회원 간 문화행사를 함께 관람하기도 한다. ‘청소년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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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시 대상 내용

평
일

책 놀이터
매월 둘째/넷째
금요일 오전 11시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예약 가능

책과 함께 
즐겁게 놀기

책 읽어주기 평일 오후 4시 어린이 누구나 그림책 읽기

토
요
일

빛그림 공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4:00

유아, 초등학생,
학부모

빛의 영상으로
그림책을 느껴보는

시간

언니랑 떠나는
영어여행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오후 2시~

영어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 누구나

영어 그림책 읽고
활동하기

와글와글 쑥쑥
책 놀이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동네 아이들 
누구나

책읽기, 놀기, 
만들기, 전래놀이 등

다양한 활동

동
아
리

책 읽는 어른
함박웃음

매주 화/수/목 
오전 10시~12시

책 읽는 
어른(회원)

책 읽고 이야기나누기,
책 읽어 주기 자원
활동하기, 문화행사

함께 하기

청소년
매월 둘째/넷째
토 오후 7시

청소년
책 읽고, 이야기 

나누고, 문화행사 기획
및 참여, 봉사활동

찾아가는 
도서관

매주 1회 방문

저소득 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 가정 등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

<표 4>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모임은 한 달에 2번 토요일 저녁에 만나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봉사활동과 문화행사를 기획하기도 한다. 

끝으로 ‘찾아가는 도서관’은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동아리 ‘책 읽는 어른 함박웃음’의 회원들에 의한 자원봉

사로 이루어지는데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 한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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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 자료 직원

공립 ․
공공도서관

건물면적
(m2)

열람석
(좌석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330m2 이하 

3명
264m2 이상 60석 이상 3,000권 이상 300권 이상

작은도서관
(문고)

33m2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1명 이상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

60m2 없음  10,000여 권
30여 명

(자원봉사자)

*출처: 윤은미(2008, 25)의 <표 1>을 재구성

<표 5> 도서관의 법적 기준 비교

정, 조손 가정 등 지역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공립 ․ 공공도

서관 및 작은도서관과는 규모나 운영 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우

선, <표 5>에 제시된 도서관의 법적 기준에 의하면 은행나무어린이도서

관은 약 60m2로 건물면적이나 열람석 수에 있어서는 공립 혹은 공공도서

관의 규모에는 미치지는 못하며 작은도서관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기본장서는 1만여 권으로 작은도서관의 규모(1,000권 이상)뿐만 아

니라 공공도서관의 규모(3,000권 이상)를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운영자의 차원에서도 3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의 3명 이상, 작은도서관의 1명 이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

다. 또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에서 지적되었듯이 작은도서관은 재정

자립도나 물적 ․ 재정적 안정성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 상태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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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사례분석에 있어서 지역의 도서관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의미,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앞서 2절의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5가지의 

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이 위치

한 지역적 특수성의 측면인 ‘지역적 배경’, 도서관이 가지는 ‘공간’의 특

징, 그리고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에는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의 측면에

서 ‘참여자’, 어떻게 운영되고 누구에 의해 운영되는가 하는 차원의 ‘운

영과 유지’, 지역의 도서관을 통해 형성되는 특유한 공동체 의식과 협동

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협동과 공생’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적 배경

서울특별시의 서울 서베이에 의하면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구 가

운데 가구별 평균 소득수준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 평균이 

324.1만 원인 데 비해 금천구는 241.1만 원 수준이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서초구(479.8만 원)에 비해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서울특별시 

2008; 서울특별시 2011; 서울특별시 2012). 또한 금천구의 제1회 금천구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

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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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

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42%로 약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구민들의 대다수인 83.3%는 TV시청, 컴퓨터나 인터넷 검색 등 실내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으며, 신문이나 책읽기는 5%에 불과하다.

반면, 금천구민의 평균거주 기간은 14년 3개월이며, 3명 중 1명은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로 나타났다(금천구청 2012, 53-170). 면담 내용

에서도 금천구의 지역적 배경과 환경, 여건을 확인할 수 있다. 

“금천구는 서울시 내에서 교육 및 생활여건, 경제수준 등 전반적인 측

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은 더욱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부모님들은 돈 벌러 나가셔서 집에 늦게 들어오시니깐 

아이들은 집에 혼자 있어야 하고, 밖으로 나와도 막상 갈 곳이 없어요. 

(중략) 그래도 여기는 주택밀집지역이라서 그런지 골목을 보면 시골느낌

도 나고 정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토박이가 많아서 그런지 정(情)도 많은 

것 같아요.”(시미선 구술, 2013/05/14)

“아빠, 엄마는 돈 버시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

면 집에 늘 혼자 있어야 하고, 놀러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

이랑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친구들은 집에 갈 시간이 되면 가버려요. 그

럼 저도 집에 가서 아빠, 엄마 오실 때까지 TV를 보는 게 전부에요.”(지

역 아동 구술, 2013/05/14)

이렇듯 금천구의 소득수준과 주거환경, 생활수준, 교육수준과 환경 

등은 여타의 지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 특히, 낮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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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오고 나면 아이나 엄마들도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것 같아요. 공공도서관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간(주택의 1층에 위치한 도서관)은 동네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것 같아요.”(어선옥 

구술, 2013/06/25)

“처음에 아이가 가보자고 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처음 왔었어요. 처음

에는 여기가 놀이방인지 공부방인지 잘 몰랐어요. 와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도서관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솔직히 주택에 있는 도서관은 처

음 보기도 하고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정집에 있는 도서관

이라 그런지 우리 아이도 그렇고 새롭게 오는 아이들도 편하게 드나드는 

것 같아요.”(‘빛그림’ 프로그램 참여 학부모 구술, 2013/09/14)

내부구조는 일반 가정의 구조와 유사하다. 거실을 개조한 큰 방 1개

와 2개의 작은 방이 있다. 이곳에서 지역의 아이들과 청소년, 어른들은 

독서공간이자 학습공간, 토론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놀이와 휴

식의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열린 공간의 구조와 친숙한 

환경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의 출입이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이

를 토대로 자연스러운 만남과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실질적으

로 아이들은 이곳을 통해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작용한다. 또한 부모들이나 성인들은 이곳에서 다른 이웃들과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책읽기를 진행한다. 나아가 스스로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의 운영과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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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자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금천구에 살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유아

에서부터 초등학생이 주요 참여자이며, 여기에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역사와 함께 자라온 청소년들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기

와 초등학교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며 성장하였으며, 정기적인 독서와 동

아리 활동, 행사기획 등을 통해 활동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반면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건립에서부터 유지, 책읽기와 자원봉

사 등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성인들도 주요한 참여자라 할 수 있

다. 이들은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이의 교육을 위해 도서관을 찾기도 하

고, 책을 읽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으로 이곳을 찾기도 한다. 나아가 

도서관의 운영과 활용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도 하고 지역 내에 소외

된 아동이나 계층에게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일도 하고 있다. 

즉,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명칭상 어린이들이 주요한 참여자이자 

대상이지만 이와 더불어 청소년, 어른들도 주요한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

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는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단순한 운영 및 유지의 

측면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본연의 기능인 책 읽기와 토론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도서관과는 차별화된 특징

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주요한 참여자이자 대상

은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인터뷰 내용

을 통해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참여자의 특성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우리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동네 꼬마, 초등학생, 중고등

학생은 물론이고, 아이 키우시는 엄마, 책에 관심 있고 읽고 싶은 사람 

등 지역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중략)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지역의 도서관과 공동체 형성   117

있는 청소년동아리 아이들의 30~40%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책 읽고, 놀

던 아이들이에요. 친구들 따라 와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중

략)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도 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도 해요. 동네 어르신들은 특별한 

일이 있으시면 와서 보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

보시기도 하시죠.”(시미선 구술, 2013/05/14)

“우리는 초등학생 때부터 여기에 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중학생이 되었

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와서 친구들이랑 놀고 책 읽고 그랬는데 지금은 

동생들을 돌봐주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도서관 동생들에게 보여줄 연

극도 연습하고 오늘은 요리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선생님들 보조로 

봉사했습니다. 이외에도 찢어진 책 보수하기와 암탉 광장(마을광장) 청

소,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프로그램 진행을 돕고 있기도 합니다.”(황

현태 ․ 나진용 구술, 2013/08/24)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들이 상호접촉하

고 교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의 역사와 함께 이곳에 

참여해온 구성원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이 도서관의 운

영자가 되는 등의 경험을 통해 도서관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성

과 자립심을 키워나간다.

(4) 운영과 유지

기본적으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비영리단체로 회원들의 가입

비, 회비와 후원금,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정회원은 어른들로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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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가입 시 가입비를 납부하게 되며, 가입비는 도서관의 도서를 구매하

는 비용으로 전액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정기적 ․ 비정기적으로 후원금이

나 물품으로 돕는 후원회원들도 있다. 지역회원은 지역의 어린이나 청소

년, 어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이들은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한편 도서관의 운영과 유지의 측면에서는 자원봉사자인 지킴이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30여 명의 지킴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도서관 

사무국 임원에서부터 도서관 개관 및 폐관, 사서, 찾아가는 도서관, 작은

도서관 지원 및 협력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이 운영되고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힘은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서관 문

을 열고 닫는 지킴이들입니다. 이러한 지킴이들은 지난 12년간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는 핵심이에요. 무임(無賃)으로 일하면서도 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애정을 쏟습니다. 둘째로 각종 후원금과 후원물품들이 필요하

지요. 비영리단체로 운영되다 보니 후원금이나 물품후원 없이는 사실상 

운영하기 힘듭니다. 끝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의 아이들과 청소년, 

어른들입니다. 도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

가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역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들은 이와 같

은 3가지 운영요소에 대한 어려움에 늘 부딪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중

략)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월요일에 진행

합니다. 여기에는 관장, 총무팀, 기획팀, 수서팀, 각 동아리장이 참석해서 

도서관운영이나 프로그램 등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요.”(시미선 

구술, 2013/09/02) 

즉,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운영과 유지는 ‘지킴이’로 불리는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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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자, 후원, 지역주민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열린 공간에

서 자발성과 책임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한다.

(5) 협동과 공생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어른 등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을 상대로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인 도서대여와 책 읽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영어공부를 하며 만들기와 놀이, 체험학

습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프로그램과 활동

은 지역의 공동교육과 보육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타의 지역에 비해 경제적 ․ 교육적 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현실에서 하나

의 대안이자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소외계

층의 자녀, 거동이 불편하신 노년층을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찾아가

는 도서관’ 프로그램이 보여주듯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

하고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규모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인력, 도서 등을 지원 및 후원하

고 있다(시미선 구술, 2013/09/02). 

따라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협동

과 공생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함께 살아가는 방법

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지역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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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수준 환경 공동체에 미친 영향

지역적 
배경

-교육, 문화, 경제, 주거 환경이 
열악함

-주택밀집지역, 토박이 및 
장기거주자 비율이 높음

-전반적인 사회적 조건이 열악함에
도 주택밀집지역 및 토박이 및 장
기거주자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지
역공동체 정체성 함양이나 협력의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공간
-일반 주택의 1층, 방 3개
-출입구가 늘 열려 있음
-일반 가정집의 구조와 유사함

-열린 공간은 개방성, 접근성, 
친근함과 편안함을 제공

-자연스러운 만남과 네트워크 
형성에 용이함

참여자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참여를 
통한 상호접촉 및 교류를 증가

-도서관 및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성과 자립심 함양

운영과
유지

-지킴이(자원봉사자), 후원(금), 
지역민 

-적극적인 참여, 자발성, 책임감, 
주인의식 함양

협동과 
공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소규모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자립 지원

-공동교육 및 보육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
-지역사회내의 협동과 공생의 
정신 함양

<표 6> 연구분석 요약

4. 결론 및 함의

많은 학자들과 활동가들에 의해 공동체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진척

된 상태이다. 이러한 연구와 실천들은 공동체의 중요성 부각과 시대적 요

구에 의한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도 현대의 공동체 및 공동체성 상

실과 파괴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지역의 도서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6>은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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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 금천구의 지역적 배

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 문화 ․ 경제 ․ 생활환경 등에 놓여 있는 상

태지만 주택밀집지역과 토박이 혹은 장기거주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에 대한 고민과 문제해결의 동력을 만들어 가는 데 용이하다는 조건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택밀집지역이라는 점과 장기거주자 및 토박이가 

많다는 점에서 이웃 간에 접촉과 소통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 나아가 이러한 요소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함양이나 협력을 높

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도서관이 주택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이나 인원의 수

용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가지는 본연의 장

점이 고스란히 살아 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주는 친근함과 편

안함을 주기도 하고 늘 열려 있다는 점에서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열린 공간의 특징은 지역 내에서의 인적 자원의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에 용이하게 작용한다. 

셋째, 참여자의 측면에서 보면,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지역의 어

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지역의 도서관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참여를 통해 상호 접촉 및 교류를 

증가시키며, 나아가 참여자들이 도서관 및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체

성과 자립심을 함양하는 학습의 장을 제공한다.

넷째, 운영과 유지의 측면에서는 크게 지킴이로 불리는 자원봉사자, 

후원, 지역민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킴이의 헌신과 봉사, 경

제적인 안정성을 담보하는 후원금과 후원물품, 아이에서부터 동네 어르

신에 이르는 지역민의 참여가 운영과 유지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또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성,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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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동교

육과 보육,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소규모도서관 및 작은도서

관에 대한 자립 지원 등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내의 협동과 공생의 정신을 함양하는 기능을 담당하

고 있다.

따라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지역적 삶과 독서, 공동체가 하나의 지평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공동

체성 상실에 대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하나의 대안이자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독서에서 시작된 

활동이 돌봄과 교육의 차원으로 가치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육아와 교육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지

역의 도서관이 협동과 공생의 정신을 함양하는 하나의 장(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

다. 본 연구는 다양한 지역 도서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며 동시에 이론

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라기보다는 사례 발굴 

및 사례분석 차원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후 지역의 도서관과 공동

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의 도서관에 대한 사례들을 발굴이 요

구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지향점을 담아 

지역의 도서관과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끝으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이 동네 9백 년 된 은행나무처럼 마을 

아이들과 어른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든든한 문화공간이자 대안공동

체가 되길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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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local libraries as a suggestion for a community building 

that community crisis or decline. Below are making short of the research.

First, not only cultivating the best neighborly relations, but also the mechanism 

of developing local community identity and collaboration can be found from 

the case of ‘Eunhaengnamu Children Library’ even in poor surroundings. Second, 

the library is located in a house building and is open always. It is providing 

familiar and comfortable moods at the same time its accessibility and openness 

level are very high in this regard. Third, although it’s called children library, 

the ‘Eunhaengnamu Children Library’ is distinguished since all the generation 

from children to adults participates in library. Fourth, contribution, local residents 

and volunteers called ‘Jikimee’(means guardians in Korean) take important role 

in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the library. Finally, the library is functioning 

as not only book library, but also as community education and consideration 

for a neglected class of people. They are considering as well as practicing of 

programs and supporting plans for small scale libraries to live together. Thus, 

cooperation can be found at the library.

In summary, the Eunhaengnamu Children’s Library is a major facto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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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ed on Eunhaengnamu Children’s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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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ation of communit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o promote. Solving 

local problems and local awareness and to live together in harmony for the 

spirit of cooperation and cultivate, respectively.

■ Key Words: Locality, Community, Eunhaengnamu Children Library,

Participatio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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